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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현대오일 인수 “환영”
SK, GS칼텍스 인수하면 1위 내줘야 … 주유소도 3사 독과점 부담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며 GS칼텍스가 유력후보에서 일단 밀려나자 

내부 직원들은 물론이고 정유기업, 주유소들이 반기고 나서 주목된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3월25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인 IPIC에게 지분 70%에 

대한 주식매입권리 행사를 통지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하자 GS칼텍스가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던 

경쟁기업들과 계열 주유소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SK에너지는 1위 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을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SK에너지가 SK인천정유를 인수 합병해 한참 앞서가고 있지만 GS칼텍스가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 입지

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SK인천정유를 합병한 뒤 SK에너지의 정제능력은 111만5000배럴로 77만배럴인 GS칼텍스가 39만배럴인 현

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 116만배럴로 SK에너지를 넘어서게 된다.

GS칼텍스는 후발주자인 S-Oil에 한진그룹이 참여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현대오일뱅크 인수가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아쉬워하고 있다.

주유소들도 현대오일뱅크가 다른 정유기업으로 넘어가면 과점이 더욱 심해져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

다며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현대오일뱅크 조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계열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지금은 현대오일뱅크가 조금이라도 경쟁을 자극하지만 정유기업 

숫자가 줄어들면 경쟁이 약화돼 주유소와 소비자들이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유기업이 5개에서 인천정유가 SK에 인수되면서 4개로 줄었고 GS칼텍스가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면 3개

로 감소해 독과점 구도가 공고해지게 된다.

현대오일뱅크 직원들도 경쟁기업인 GS칼텍스에 편입됐 때에 비해 구조조정 폭이 작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나 현대에 편입된다는 점, 돈 많은 든든한 주인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PIC가 현대중공업의 주식매입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루한 법적 다툼을 벌이면 투자나 

경영활동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고 정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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